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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8.8.(토) 12:00

입추(立秋) 지나도 지속되는 폭염, 
온열질환 조심하세요

- 입추 이후 온열질환자 최근 10년간 약 3배 증가
- 늦더위 9월 상순까지 이어져…야외활동 자제 등 폭염 행동요령 준수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입추(立秋, 8.7.)를 맞아 기상청 자료와 국립재

난안전연구원의 기상·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추 이후에도 계속되는 

늦더위 인명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입추는 '가을(秋)에 들어선다(立)'는 뜻의 절기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추가 

지나도 한여름 못지 않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 7월 발표한 폭염·열대야 발생 특성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연간 폭염일수는 18.3일로 과거 10년(1973~1982년, 

8.3일)의 약 2.2배, 열대야일수는 12.2일로 3배(4.1일→12.2일)가 됐다.

 더위가 나타나는 시기도 달라졌다. 최근 10년 폭염 시작일은 과거 10년보

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30일가량 빨라졌고, 종료일은 8월 중~하순경

으로 10일 안팎 늦어졌다. 열대야도 종료일이 10~20일가량 늦어져 8월 

중순~9월 상순경까지 이어진다. 

  ※ 출처: 기상청 보도자료 「폭염은 빨라지고 열대야는 늦게까지 지속, 발생 빈도 증가와 

함께 발생 기간도 확대되고 있다」(2026.7.23. 배포)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입추 이후의 온열질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

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응급실감시체계 자료(2011~2025년)를 

분석한 결과, 입추 이후 8월 말까지(8.8.~8.31.)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연

평균 215명(2011~2015년)에서 최근 10년간(2016~2020년, 2021~2025

년) 600명 이상으로 약 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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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 사망자도 연평균 3.3명(2012~2015년)에서 최근 10년간 4명 이

상(2016~2020년, 2021~2025년)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추 이후 온열질환자·사망자 5 개년 평균>

자료: 질병관리청 응급실감시체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분석

  ※ 사망자는 4개년(2012~2015년) 평균임(2011년은 진료결과가 모두 미상으로 사망 집계 불가)

 특히 늦더위가 극심했던 2024년에는 입추 이후 8월 말까지(8.8.~8.31.) 

온열질환자 1,299명과 사망자 12명이 발생해 그해 전체의 35%를 차지했

다. 발생장소별로는 실내,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환자가 586명으로 전체

의 45.1%를 차지해, 작업장에서 피해가 더 집중됐다.

 올해도 입추가 지난 뒤까지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35℃로 평년보다 

높겠다. 

 이미 8월 2일(일) 경남 양산이 관측 사상 가장 높은 42.5℃를 기록했고,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추가 지났음에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

이라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 등 취약계층 뿐 아니라 실내‧외 작업장 근로

자의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께서도 물, 

그늘, 휴식을 꼭 기억해주시고 늦더위가 끝날 때까지 폭염 행동요령을 지

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방재연구실장 최우정 (052-928-820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자 기상연구관 김도우 (052-928-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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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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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폭염 6대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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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폭염 중대경보 행동요령


